
국립전주박물관 「제26회 설‧대보름맞이 작은문화축제」

-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세시풍속 체험 풍성-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제26회 

설‧대보름맞이 작은문화축제」를 오는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월 1일 설날 당일은 휴관)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세시풍속과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박물관 옥외뜨락에서는 투호놀이, 활쏘기 등을 체험하는 ‘전통

민속놀이 마당’과 맷돌과 절구, 도량형 등을 직접 만지고 이용 

할 수 있는 ‘옛 생활도구체험’, 북, 장구, 꽹과리, 징 등 평소 

아이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전통 악기를 경험할 수 있는 ‘사

물놀이체험’이 상시 운영된다.

 

 또한, ‘전통놀이 오감’에서 전래놀이 체험부스를 설치, 조선시대 

양반들이 했던 쌍륙놀이와 장치기, 자치기 등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 전통놀이오감: 전통놀이 보존에 힘쓰는 전래놀이 체험 단체

 이 외에도 1월 29일 2시부터 서예가 이명순, 최동명 선생이 직접 입

춘첩과 새해소망을 써주는 행사가 본관에서 진행되고 1월 31일과 

2월 2일에는 우리 전통무늬를 활용한 한지 풍경 만들기 체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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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약제로 운영된다. 체험 예약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와 

체험료는 무료이다.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입장인원이 시간당 50

명으로 제한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명절을 맞이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소통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이를 통해 잊혀져가는 

세시풍속의 소중함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

는 계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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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문화행사팀 사업담당 하승원(☎ 063-220-10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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